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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4. 28.(화) 08:00 배포 2026. 4. 28.(화) 08:00

지역 주민과 청년, 지역관광 주도한다
- 4. 28. ‘2026 두레함께 데이’ 개최, 관광두레 사업체와 여행업계 협력 도모
- 추경 예산으로 ‘청년 관광두레’ 본격 추진, 청년 지역 정착과 일자리 창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박성혁,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4월 28일(화),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2026 두레함께 

데이(DAY)’를 열고, 주민과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관광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두레 주민

사업체와 여행업계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협력을 도모한다. 특히 

지역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한 관광콘텐츠를 상품화하고 실제 매출로 연결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체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여행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추경을 통해 ‘청년 관광두레’ 사업을 본격 추진해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주민이 만드는 관광’에서 ‘시장에서 통하는 관광’으로 전환

  문체부는 관광두레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하고, 

이를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하는 자생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여행업계 간 1:1 상담, 지역 

관광상품 전시 및 판로 연계 등을 통해 수익 창출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또한 행사 이후에도 5월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를 

통해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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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청년이 이끄는 ‘관광두레’, 지역관광의 판 바꾼다

  문체부는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 참여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 관광두레(약 31억 원)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광을 기반으로 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

  문체부 강동진 관광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주민이 만든 관광콘텐츠가 

실제 시장에서 유통되고 성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여행

업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 관광콘텐츠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이 관광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2026 두레함께데이(DAY)’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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